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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경쟁 대신 공존” 남극 펭귄의 슬기로운 동거

극지연, 번식지와 종이 다른 펭귄들의 취식 행동 비교 분석

□ 번식지와 종이 다른 펭귄들이 하나의 사냥터를 두고 공존하는 비밀이 

풀렸다. 극지연구소 (소장 강성호)는 남극 펭귄들이 경쟁을 피해 서로 

영역을 나누어 사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

□ 종은 같지만 번식지가 다른 펭귄들은 사냥하는 지역이 거의 겹치지 않았고, 

종이 다른 경우에는 사냥하는 지역이 상당히 겹쳤지만 먹이에 차이가 

있었다.

□ 극지연구소 이원영 박사와 인천대학교 김길원 교수 연구팀은 2017년 12월, 

2018년 1월,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 두 곳의 펭귄 서식지에서 젠투펭귄과 

턱끈펭귄 각 32마리에 관측 장비를 부착하고 취식행동을 관찰했다.

□ 연구지역은 남극특별호보구역인 나레브스키 포인트 (Narebski Point, 이하 

NP), 그리고 아들리섬 (Ardley Island, 이하 AI)으로 각각 수천 쌍의 

턱끈펭귄과 젠투펭귄이 살고 있다.

    * 2020년 기준, NP 약 5.5천 쌍 (턱끈 2,918, 젠투 2,604), AI 약 7.2천 쌍 (턱끈 20, 

젠투 7,227)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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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두 서식지는 맥스웰 만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데, NP의 펭귄들은 

먹이를 잡기 위해 AI 펭귄들보다 최대 2배 이상 먼 거리를 이동했다. 

(붙임2) 사냥 지역이 겹치는 정도는 평균 26.4%로 (턱끈 펭귄 25.9%, 

젠투펭귄 26.9%) 경쟁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.

□ 같은 서식지에 사는 턱끈펭귄과 젠투펭귄 끼리는 사냥지역이 평균 54.0% 

(턱끈 펭귄 57.8%, 젠투펭귄 50.3%)로 상당히 겹쳤지만, 선호하는 먹이, 

사냥 심도 등이 달라서 경쟁은 덜 치열할 것으로 추정됐다. 혈액 검사에서도 

잡아먹은 먹이 성분에 차이가 확인됐다. (붙임3)

□ 펭귄 추적연구는 장비를 펭귄에게 부착하고 회수하는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

많이 들고,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허가받은 소수의 인원만 참여할 

수 있기 때문에 다량의 자료 확보가 어렵다.

□ GPS, 수심기록계 등은 이전 펭귄 연구에 많이 사용됐지만, 서로 다른 

서식지에 사는 두 종의 남극 펭귄의 취식 행동을 동시에 비교 분석한 

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.

□ 이번 연구는 환경부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. 

연구결과는 수의과학 분야의 상위 학술지 Animals 2021년 2월호에 게재

됐으며, 최근 3달 간 해당 학술지에서 출판된 논문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

연구성과 중 하나로 꼽혔다.

□ 극지연구소 이원영 박사는 “펭귄이 남극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존을 

선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“라며, ”남극 펭귄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

앞으로도 연구를 집중하겠다“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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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 남극 젠투펭귄과 턱끈펭귄

붙임2. 종별, 서식지별 펭귄 사냥지역 분포

붙임3. 펭귄들이 취식한 먹이 성분 비교 (혈액 안정성 동위원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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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남극 젠투펭귄과 턱끈펭귄 

남극 킹조지섬, 나레스브키 포인트에서 촬영한 젠투펭귄과 턱끈펭귄

GPS와 수심기록계 (등쪽 회색 장치)를 부착한 젠투펭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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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종별, 번식지별 펭귄 사냥지역 분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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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  펭귄들이 취식한 먹이 성분 비교 (혈액 안정성 동위원소)


